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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를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하다!

- 장애인고용공단,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장애체육인 고용확대 노력
- 관내 장애인고용의무기업들과 협약, 30명 장애인고용 창출 기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회장 김진태)는 5.25(목) 춘천 세종호텔에서 「체육직무분야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채용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체육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지역 장애인고용의무기업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강원일보사, 소노인터내셔널, 한국고용정보, HJ매그놀리아용평
호텔앤리조트, MS홀딩스 등 총 9개 기관이 함께 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선수 
일자리 창출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짐이다.

  공단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협업하여 장애인 선수 채용관련 각종 문제 
해결 및 고용모델 제시, 모집대행 등 직접 고용서비스 제공, 직무훈련 프로
그램,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강원도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공단도 강원도와 협력



하여 장애인고용 여건 개선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김진태 회장은 “도내 기업들이 장애인 선수들을 채용하면서 부담
금을 감면받고 사회공헌도 하여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단과 협업하여 장애인 체육
선수 고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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